
인내는 끝났다 투쟁은 계속된다

참담하다. 인내하고 기다렸던 시간들이 이렇게 되돌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제주MBC 구성원들은 참
고 또 참으며 최재혁 사장의 해임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른바 ‘2대 주주’측은 해임안을 부결시키며 구
성원의 열망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했다.

단지 최재혁 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MBC를 말살하는데 앞장섰던 백종문, 최기화 이사의 해임안까지 부
결시켰다. 평소 창업주 정신을 강조했던 ‘2대 주주’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천박한 자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제 우리의 인내는 끝났다. ‘2대 주주’는 즉각 정회된 주주총회를 속개하라. 그리고 최재혁과 백종문, 
최기화를 해임하라. 그것만이 공영방송의 주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 

대주주인 서울MBC에게도 요구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올해 4.3 70주년과 지방선거, 창사 50주년을 
앞두고 있다. 제주MBC가 지역방송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주주로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끝까지 구차하게 자리를 지키겠다며 ‘2대 주주’ 뒤에 숨어 버티고 있는 최재혁 씨에게도 분명하게 말한
다. 자리에서 물러나라. 우리는 당신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것조차 거부한다. 일체의 경영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줬던 관용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 우리는 가장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을 
이제부터 시작한다. 지금 즉시 물러나라. 그것만이 우리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다.

또한,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직 보직국장 자리에 있는 송원일, 오승철 두 분의 선배께 정중하
고 단호하게 요청한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더 이상의 시간은 무의미하다.

김재철-안광한-김장겸으로 이어졌던 어두웠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제주MBC 구성원들은 한 치의 물러섬
도 없이 당당하게 싸워왔다. 우리는 지난해 72일의 파업을 가장 굳건하고 강고한 대오로 싸웠던 조합이
다. 이번 싸움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치의 후회, 오류도 허용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우리의 뒤에는 전
국MBC 17개 지부 2천 조합원과 시청자들이 있다.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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